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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 시계가 멈추기를…" 국회사무처, 기후위기시계 설치

-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.5℃ 상승까지 남은 시간 기록 -

- 기후위기 이해·관심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-

- 백재현 사무총장 "전 세계 의회 기후위기 대응 노력 확산에 불씨 되길" -

  국회사무처(사무총장 백재현)는 4월 22일(월) ‘지구의 날’을 맞아 국회수소

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.

  

 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. 기

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“산업화 이전(1850~1900년) 대비 지

구 평균기온 1.5℃ 상승”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.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

약 5년 3개월이다.

 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·예산 심의기관이자, 정부·공공기관 인사를 

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,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

는 공간이다.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

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.

 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

제고하고,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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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(ASGP)에 참석한 

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.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

▲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▲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기

후위기 대응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.

  오늘 제막식 행사에는 백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 

의원(위원장), 임이자 의원(간사), 권영진 입법차장, 박장호 사무차장 등이 친환

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국회수소버스에 탑승하여 참석했다.

  백 사무총장은 “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 실천이 전 세계 의회의 기후위기 

대응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새로 출범하는 제22

대 국회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  김정호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“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

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·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

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”이라고 말했다.

  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“국회의 기후위기시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

한 역할을 하게 될 것”이라며 “재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

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  한편 백 사무총장은 제막식 행사 종료 후 국회수소충전소를 방문한 데 이어, 

국회의원회관 후면 인근에 ‘국회 탄소중립 실천나무’로 2.5m 높이 15년생 소

나무(백송)를 직접 식수했다. //끝.


